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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할머니의 사랑

 토요일 오후 나는 소파에서 뒹굴 거리고 있었다. 나는 언니, 동생이 없어

서 부모님이 바쁘시면 혼자 놀 때가 많다. 청주에 가면 외할머니는 나랑 

보드게임을 하며 항상 놀아주셨는데, 오늘따라 외할머니 생각이 더 났다.

 그런데 딩동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우체국 아저씨

가 택배를 나에게 주셨다. 상자에는 내 이름이 써 있었다. 무엇이 들어있

을까? 궁금해서 얼른 뜯어보니 알록달록 다양한 모양의 레고였다. 나는 너

무 좋아서 소파에서 방방 뛰었다. “엄마! 외할머니가 보내주셨나 봐!” 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내 생일 선물을 청주에서 안산까지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 주셨다.

 나는 신이 나서 바로 레고를 만들었다. 캠핑카 완성! 캠핑카를 만들고 나

니 당장 캠핑을 가고 싶어졌다. 레고를 보내주신 외할머니가 최고다.

 겨울 방학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청주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똥강

아지 왔어~”외할머니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손등을 만져 보셨다. 

전에 손이 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외할머니가 잊지 않고 핸드로션을 

준비해 두셨다. “손 텄다고 했지? 이거 꼭 발라.” 외할머니의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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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져 따뜻해졌다. 어느 날 외할머니와 엄마가 통화를 하셨다.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속상했다. “아! 맞다” 설날에 우

체국 갔을 때 봤던 김상자와 특산물 책이 생각났다. 그때 홍삼도 판다는 

걸 봤었다. 그래서 엄마는 우체국 쇼핑몰에서 홍삼을 사서 외할머니께 보

내드렸다.

 며칠 있으면 외할머니 생신이 다가온다. 내 생일에는 외할머니가 내가 가

장 좋아하는 레고를 선물로 주셨는데, 외할머니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

까? 나는 반짝거리는 키링을 만들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내가 만든 

거니까 외할머니가 무조건 좋아하시겠지.’ 드디어 외할머니 생신날, 자신 

있게 선물을 짠하고 내밀었다. 외할머니는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똥강아지가 최고야!” 하시며 엉덩이를 두드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만든 키링을 가방에 달자 외할머니 가방이 명품 가방처럼 변했다!

 외할머니께서 직접 주신 선물은 사랑이 느껴지고, 택배로 받은 선물은 요

술상자처럼 너무 궁금해서 더 설렌다. 외할머니께 다음엔 어떤 선물을 드

릴까? 팔찌를 만들어서 외할머니 까칠까칠한 손을 반짝반짝 예쁘게 해드

리고 싶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